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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관련판례
2016도141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

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

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함

[법조신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있어도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가능"

[이코노미스트] "한 푼이 아쉬운데 보상금 받는데 4개월" 토지주들 '부글부글'

[조선비즈] 정부, 25년 만에 M&A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한다…내년 초 입법 착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
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
%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2018두67 손실보상금

(대법원 선고일자:2022.11.24.)

◆ 사안의 개요: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단

계에서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해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아

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함. 상고심에서 피고는 처음으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

◆ 쟁 점: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

실한다는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원고: 일부 승, 증액되어야 하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함

주요 이슈

최신 판례

입 법 (안)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

◆ 관련판례
2019도187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판시사항: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 판결요지: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

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아시아경제]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권 논란…법원 판결 엇갈려

[세계일보]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중대형 가능해진다

 

2022도148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대법원 선고일자:2022.12.29.)

◆ 사안의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

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제138조 제3호, 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홍보, 총회안건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제3자에게 위

탁하여 이를 수행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가 도시정비법 제

102조 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의 업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도시정법위반(제138조 제3호, 제4호)으로 기소된 사안

◆ 쟁 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2) 정기총회 홍보 및 총회 안건과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모두 유죄, 원심: 모두 항소 기각

최신 판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
%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
ED%96%89%EB%A0%B9

입 법 (안)

주요 이슈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270
https://economist.co.kr/2022/12/27/realEstate/realEstateNormal/20221227080020462.html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12/20/K2X5WP4BFFBJRENL7DETNOUN2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B3%B8%EC%8B%9C%EC%9E%A5%EA%B3%BC%EA%B8%88%EC%9C%B5%ED%88%AC%EC%9E%90%EC%97%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16071143899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3517626?OutUrl=nave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B9


형사송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 관련판례
2015노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판시사항: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

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

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

소된 사안.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 甲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

대행위’에 해당함. 한편 피고인 乙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

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중앙일보] 친구들 앞에 세워 망신 준 초등교사, 정서적 학대일까…법원 판단은

[YTN] '어린 조폭'의 등장, 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법과 제도

ESG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납사)나 경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

용 유형을 확대

 

◆ 관련판례
2019구합545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

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

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

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

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

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가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

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아시아경제] 기업 10곳 중 8곳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규제 합리화 시급"

[동아일보] [단독]"또 그놈"… 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

[한국경제] ESG 채권·금융상품 '흔들'…각국 정부 규제는 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
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2021도156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선고일자:2022.12.15.)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자체’가 아닌,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것에 대하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 쟁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1심: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원심: 무죄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12.15.)

◆ 사안의 개요: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레미콘차량(수

급인 소유)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 피고가 레미콘운반 도급인인 원고에 대

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조

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수급인의 배출을 이유로 도급인인 원고에게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피고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 쟁 점: 

(1) 수급인의 직원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이 사건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서 정한 ‘원고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자 소유의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2. 53)의 ‘시멘트·석회·플라

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관련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

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1심: 원고 패, 원심: 원고 승

최신 판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D%95%99%EB%8C%

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

%B4%80%ED%95%9C%ED%8A%B9%EB%A1%80%EB%B2%95

주요 이슈

입 법 (안)

입 법 (안)

주요 이슈

최신 판례

DR & AJU LLC I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Monthly Legal Updat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8723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09180709867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301715493900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2/116952786/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74446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가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을 하는 시설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 

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 관련판례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판시사항: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

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

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원심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

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할뿐더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

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YTN] 내 마지막 '부탁', 유언...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한국일보]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개편... '노인범죄·스토킹' 수사도 한다

[SBS] 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피의자 절반가량 기소

기업송무(국방)

    [병역법]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

성을 제고함

 

◆ 관련판례
2007도9952 병역법 위반

- 판시사항: 

[1] 병역의무자의 도망 등에 관한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

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

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

석하여야 함

[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

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선일보] '뇌전증' 허위로 꾸며… 병역 기피 도운 브로커 추가 구속

[동아일보] "현행 대체복무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호소[법조 Zoom In]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2.12.01.)

◆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작은아버지 가족인 피고들을 상대로 고모할머니(망인)로부터 받은 유언장

이 적법·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자, 피고들이 위 유언장은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의 사전

처분(임시후견인 선임)이 내려진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투는 사안

◆ 쟁 점: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민법 제1063조의 준용 여부)

-1심: 원고 패 원고: 원고 승 

 

2019도5925 병역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2.12.01.)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체류하면서 18세가 되어 당시 시행 중이던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최종 국외여행 허

가기간(2002. 12. 31.)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

태로 지냄. 피고인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인 2017. 4. 18. 귀국하

자, 피고인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 쟁 점: 

(1)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죄가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즉시범인지 여부와 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하급심의 판단이 통일적이지 않음

(2) 위 범죄를 즉시범으로 보아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으로 보아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심: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원심: (직권파기) 면소(공소시효 완성)

최신 판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

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

%B4%80%ED%95%9C%ED%8A%B9%EB%A1%80%EB%B2%95/(19068,20221213)

주요 이슈

입 법 (안)

입 법 (안)

주요 이슈

최신 판례

DR & AJU LLC I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Monthly Legal Update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인력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차 동 언
파트너변호사

BD 총괄 금융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김 인 진
파트너변호사

건설·부동산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전 재 기
파트너변호사

국방

T : 02-3016-5293 

E : dhyoon@draju.com

윤 대 해
파트너변호사

가사

T : 02-3016-5210

E : stjeong@draju.com

정 성 태
파트너변호사

ESG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이 상 봉
파트너변호사

형사송무

T : 02-3016-5355

E : yshyun@draju.com

현 용 선
파트너변호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21173035824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908460003322?did=NA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25795&plink=ORI&cooper=NAVER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28/FESLU5L6DZHOLOBIHTMPNLC4O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2/11696408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19068,20221213)

